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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정책 방향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

▢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은 어디에 있는가?

◦ '22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47명, 사고사망만인율은 0.43‱로,
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에 해당

◦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80.9%이고, 건설업 비

중이 50.4%, 추락(42.4%), 끼임(11.5%), 부딪힘(8.7%) 등 전통적 재해 

비중이 높은 특징

◦ '09년 0.82‱에서, '21년 0.43‱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은 절반 수준으로 

감소했으나, '14년부터 0.4~0.5‱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음

▢ 산업재해 감축, 정체의 원인은 무엇인가?

◦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제정 이후로 40여년,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

정책으로, 피규제자인 사업주는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

◦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수는 1,200여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,

피규제자는 모든 규제를 다 준수할 수 없고, 규제의 시의성도 떨어짐

◦ 현실 사업장과 법규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규제의 산업안전 효과는 

감소하여, 산재예방의 효과는 정체

- 피규제자인 사업주는 “우리 사업장이 안전한가?” 보다는 “법에서 

무엇을 안전이라고 하는가?”에 관심을 가지고,

- 규제와 법령은 안전의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

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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▢ 정부의 새로운 접근

◦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실증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

◦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“자기규율 예방체계” 도입

- 기본적 가정은 �위험한 것을 아는 것이 안전의 첫걸음, ‚사업장의 

위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것

◦ 그러나, 40년간의 산업안전 규제 ·적발 ·처벌의 역사 아래 정부가 

처한 정책환경은 녹록치 않음

-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험성평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

-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

- 사업주의 최대 관심사는 감독이나 적발에 따른 처벌을 피하는 것

◦ 정부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음

- (처벌 회피 유인)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

- (위험성평가 실시 곤란) ｢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｣ 개정,

｢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｣ 발간, 위험성평가 지도 ·조언 중심 점검

- (위험성평가의 필요성) 그간 위험성평가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던 

중 ·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의 ‘경험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



위험성평가와 자율
규제의 역사적 관점
에 대한 고찰

신인재 박사



개요

• 안전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관점이다. 안전보건의 기술은 과학적 성과물이기도 하지만, 
안전을 담보하는 시스템의 원동력은 인간과 조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발전해왔
다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은 사회적 합의와 지향점, 즉 사회적 가치를 논하
는 개념일 수 있다.

• 신인재 박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위험성평가와 자율규제를 역사적 관점
에서 고찰하여 이해하고자 한다.

• 위험성평가 해석개념인 SFARP, ALARP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한다. 위험성평가와 자율규
제의 법해석 철학인 안전노력의무이행이 누가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가하는 안전책임
을 바라보는 개념이 현대에 들어와서 변화되었음을 되짚어본다. 

• 현재의 눈부신 정보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립되고 파편화되는 고용환경은 분명 극
복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고 노동안전방향에 대하여 지향점에 대해 우리 사회에 질문
을 던진다.



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실태 및 발전방안

박 주 원

’23. 07. 05



1.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(2분)

2. 기업 내 위험성 평가 운영 실태 (7분)

3. 위험성 평가 운영 절차 (2분)

4.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운영 제언 (7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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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발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‘중소기업 내 위험성 평가 운영 실태’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

알맞은 위험성 평가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. 

국내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국내 대기업/외국계 기업 대비 인력, 시스템, 안전문화 등이 부족할 수 밖에

없으며, 해당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더 ‘안전보건 시스템 운영에 관한 보완’이 필요할 수

밖에 없음에 따라 현행 법규 상 위험성 평가 의무사항 이행 및 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. 

위험성 평가는 위험요소의 발굴, 평가, 개선, 공지, 교육, 확인 등의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고

그러한 활동들이 함께 잘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개정 법규 상 제시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운영 시스템을

중소기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

이를 토대로 ‘중소기업 내 위험 요소 관리 방안’을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.

초 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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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및 
공유 실효적 방법

신인재 박사



안전보건활동 성공 요인

• 리더십
• 참여



• Talk to each other about issues
• Listen to their concerns and raise your concerns
• Seek and share views and information
• Discuss issues in good time
• Consider what employees say before you make decisions

•Involving your workforce in health and safety: Good practice 
for workplaces HSG263

https://www.hse.gov.uk/pubns/books/hsg263.htm
https://www.hse.gov.uk/pubns/books/hsg263.htm



